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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배포) 2018. 3. 5(월)

3월 5일(월) 16:30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담당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
부장 이진원, 사무관 송강일

(02-2100-2032, 2041)

평창 동계패럴림픽, 올림픽 보다 안전한 대회로 만들겠습니다.

-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비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, 테러대비태세 강화 -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(센터장 문영기)는 3월 5일(월) 오후 정부서울

청사 별관에서 국정원, 경찰청, 소방청, 패럴림픽 조직위 등 16개

관계기관 위원들(국장급)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

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

* 참석 : 국가정보원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경찰청,

소방청, 질병관리본부, 원자력안전위원회, 식품의약품안전처, 산림청,

강원도, 합동참모본부, 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, 조직위 국장급

□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한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, 평창동계올림픽

대테러안전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각 기관별 임무 분담 및

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.

※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림픽보다 더 안전한 패럴림픽을 위해 대테러안전

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(2.26, 국무총리실 간부회의)

ㅇ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대테러안전본부 (대테러센터·국정원 공동)와

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올림픽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

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IOC와 해외언론 등이 ‘완벽하게 안전한

올림픽’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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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와 동일하게 대테러안전본부 를 중심으로

평창 현지 종합상황실 을 운영하고 전 경기장·선수촌에 현장안전

통제실 을 가동할 계획이며,

ㅇ G-3인 3월 6일(화)부터 서울·인천·경기·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

‘주의’에서 ‘경계’로 상향조정하여 대테러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할

예정입니다.

* 전국은 패럴림픽이 마무리되는 3.20(화)까지 ‘주의’ 단계 유지

□ 아울러, 평창올림픽에서 호평을 받은 △드론 탐지 레이더 및 전파

차단, △테러위험인물 지문검색, △얼굴인식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

패럴림픽에도 투입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고,

ㅇ △AD카드 위·변조 및 무단 도용 △일부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실탄

반입, △위험물 반입 기도 등 올림픽 시 발생한 사건·사고에 대한

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ㅇ 특히, 패럴림픽이 장애인 스포츠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, 선수단과

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을

올림픽보다 상대적으로 증원*하는 등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

패럴림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

* 올림픽의 경우 선수 6명당 1명의 소방인력 배치, 패럴림픽의 경우 선수

2.3명당 1명을 배치할 예정


